
현대약품, 비만치료제 공동개발 착수

현대약품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학 및 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의 바이오 연구팀과 비만치료제 신약을 공동

개발하기로 했다고 11월28일 발표했다.

현대약품이 개발할 비만치료제는 기존제품의 단점인 복용 후 불쾌감을 없애고, 체내 지방축적을 방지해 효

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스코틀랜드 연구팀은 동물실험을 마치고 주요 물질의 메커니즘을 규명중이며, 현대약품은 연구팀과 함께 2

년간 연구개발한 뒤 5년간의 임상실험을 거쳐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.

현대약품은 현재까지 실험에서 체중저하 후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요요현상이 나

타나지 않아 혁신적인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.

국내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해외팀과 연구를 공동 진행하는 것은 현대약품이 처음이며, 현대

약품은 2010년 80억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25%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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